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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승리한다!정의가 승리한다!
유시영 법정구속!유시영 법정구속!

우리가 이겼다!

17일(금)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노조파괴로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죗값을 받은 것이다. 유시영 대

표이사는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에 벌금 200만원, 이기봉 

아산공장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최성

옥 영동공장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1년 노조파괴가 시작된 후로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뒤라 안타까움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노조파괴 

범죄자를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시영 대표이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현대자동차가 

개입해 공모했다는 점,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의 문건대로 징

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점,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

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동안 유성기업이 발뺌했던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유성기업이 범행을 조직적으

로 계획적으로 진행했고 기간도 길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조합원들은 기쁨을 눈물을 흘리기

도 했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성민 유성영동지회장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동지들 얼굴을 봤다. 우리의 삶을 

파탄내고 동료까지 뺏어간 노조파괴 6년의 고통을 판사는 

30분간 빠르게 담담히 읽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범죄사

실을 읽을 때마다 저렇게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나 싶었

다. 오늘 승리는 우리가 땅바닥 기고, 임금 뺏기고, 가정도 

무너져가면서 만들어낸 피같은 승리다. 앞으로 열사 앞에 부

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열사의 형인 국석호 동지는 “6년이나 걸렸다. 이 곳에 함께 

하지 못하는 광호 생각하며 투쟁하자. 오늘은 웃으며 즐기고 

다음 투쟁 또 준비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열사 앞에 사죄하고 노조파괴 중단하라!

이제 유성기업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벌여

온 노조파괴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였는지 법원에 의해 모

두 확인됐다. 이제 해야할 일은 열사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진행 중인 노조파괴 행각을 

모두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노조파괴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

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유성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것 뿐이다.

아직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구속됐지만 유

성기업이 지금까지 6년을 벌여온 노조파괴를 쉽게 멈추지 않

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차가 개입한 점까지 확인된 

만큼, 현대차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하나하나 승

리해온 것처럼 이겨나가자. 앞으로도 한광호 열사 앞에 부끄

럽지 않을 투쟁으로 승리해나가자. 노조파괴 끝장낼 때까지 

한걸음 한걸음 이겨나갖.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됐다! 
열사 앞에 사죄하라!


